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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케어텍,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EDGE&NEXT’ 상용화 시작 

▶ 완전한 클라우드 형태로 혜민병원에 국내 최초 도입, 안정화까지 마쳐 

▶ 환자 안전 및 업무 편의성 높이고 도입 비용은 낮춰… 중소·2차 병원으로 시장 확대 교두보 마련 

 

<2020-06-25> 헬스케어IT 전문기업 이지케어텍㈜(대표이사 위원량)은 서울 동북부 최고의 지역의료기관인 혜민병

원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엣지앤넥스트(EDGE&NEXT)’를 성공적으로 오픈하

고 상용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엣지앤넥스트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국내 첫 완전한 

클라우드 의료정보시스템으로 그동안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패키지형 시스템이다. 이지케어텍은 지난 3년간 약 

250억원을 투자해 엣지앤넥스트를 개발했고, 대형 대학병원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던 기존의 베스트케어 외에 중소

병원 및 2차 병원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엣지앤넥스트는 이지케어텍의 지난 20년간의 의료 전문 노하우와 IT신기술을 접목해 환자 안전, 업무 편의성 및 효

율적인 병원 경영을 목표로 개발되었다.  구축 기간은 3~4개월 수준으로, 구축형 솔루션에 비해 75%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브라우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도입 시 별도의 하드웨어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며, 병원 규모별 모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소 병원에

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임상핵심관리, 진료비 및 수익관리, 병원 운영 관리가 필수 모듈로 제공

되며, 임상 지원 관리, 의사결정지원 관리 등이 옵션 형태로 제공된다.   

 

이지케어텍은 여기에 개발 단계에서 CSA STAR, ISO27017 등 보안 관련 국제 인증을 획득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으며, 중앙에서 단일 소스를 서비스함으로써 최신 운영환경의 상시 구현 및 의료 고시사항의 업데이트를 자동

으로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NBP)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는 NBP 외에 아마존과 마이크로

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예정되어 있다. 

 

혜민병원 김병관 원장은 “엣지앤넥스트는 기존의 구축형 HIS보다 확장성 부분에 탁월한 장점을 보이고 있어 빠르게 

변하는 의료시장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이지케어텍의 풍부한 대형병원 HIS 구축 경험이 중소병원의 시스

템을 보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전하며, “앞으로 혜민병원이 서울 동북부 최고의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신

뢰도를 높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지케어텍 위원량 대표이사는 “먼저 긴 시간 시스템의 개발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특히 당사의 시

스템을 선정하고 성공적인 1호 오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혜민병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향후 고객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고,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버전도 개발하여 해외 영

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미 일부 동남아 및 일본 등의 시장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고 밝히며 국내외 시장확대

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지케어텍은 엣지앤넥스트 오픈 기념 클라우드 HIS 월 사용료의 상당액을 지원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에 관한 내용은 엣지앤넥스트 홈페이지(www.edgennext.com)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엣지앤넥스트

는 오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K-Hospital Fair 2020에 전시되어 병원 관계자 및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http://www.edgennext.com/

